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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는 게시자의 전달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수용자들은 그러한 이미지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사람들과 수용하는 사람들(두 집단)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우선 게시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이미지를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는 인기 게시자 3명과 일반 게시자 3명 총 6명을 선정하였다. 또 수용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운동이미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용자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참여자 14명을 선정하였다. 자료는 심층면담과 온라인을 통한 집단면담, 관련 자료수집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 게시자들의 의도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운동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또 운동이미지를 통해 센터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몸을 과시를 위한 수단이었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용자들은 SNS에 게시된 운동이미지를 통해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또 그 이미지를 보며 자신이 가지지 못한 몸에 대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또한 선정적인 이미지는 보는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한 눈요깃거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d the intention of users to deliver workout images posted through SNS,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acceptor's acceptance such imag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case study was applied.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by dividing them into those who post workout images on SNS and those who accept them(two groups). The research participants selected a total of six posts from three general punlishers sharing exercise-related posts with three popular posting active on Instagram. And among the users who actively respond to exercise images on Instagram, 14 participa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selected.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by textual-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ntion of the publishers to convey the workout image through posting on SNS was to promote of sports cente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women, exercise image was a means for showing off, and in the case of men, it was found to form an exercise network. Second, it was found that inmates accept workout images as a means of stimulating exercise, envy, and attracting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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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이에 관한 사회 및 학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인스턴트(instant)와 텔레그램(telegram)이 합쳐진 단어로,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여 공유하는 서비스이다(윤보라, 2017). 이 인스타그램은 태그기능이 특화되어 이미지가 중요한 스토리텔링 코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관심사나 취미, 정보 등을 보다 감각적이고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이정권, 최영, 2015). 그 대표적인 콘텐츠가 핏스피레이션(fitspiration)이다.

      핏스피레이션은 SNS를 통해 자극적인 운동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이다(이원미, 김가영, 2017).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누구나 건강하고 멋진 신체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핏스피레이션의 열풍으로 인해 운동이미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게시되고 있다(최원석, 이혁기, 2020).

      과거 유명 연예인들의 몸에 관한 사진이 대중의 흥미나 관심을 끌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근육질의 몸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이 많은 조회 수를 올리고 있다. ‘운동’ 또는 ‘운동하는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고, ‘운동하는 장면’, ‘운동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이미지로 확장되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SNS를 통해 전달되는 운동이미지에 대해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 댓글에서 부정적인 견해들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연구자는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게시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또한 이러한 의도가 수용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나아가 SNS에 게시되는 운동이미지는 수용자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을까? 등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대부분의 연구(강은석, 신중달, 2016; 이주형, 2020; 유은혜, 김한범; 2019; 최원석, 이혁기, 신석민, 2020)는 SNS에서 운동에 관련 이미지가 어떻게 게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등장은 불과 짧은 시간동안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미지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SNS를 통해 전달되는 운동이미지가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어지는지, 운동이미지나 영상들이 실제로 대중들에게 운동욕구를 자극하고 있는지, 또 운동을 실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SNS를 통한 운동이미지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SNS를 통해 전달되는 운동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주체적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삶 속에서 SNS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체육학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SNS를 통한 마케팅에 관한 연구(김운숙, 2014; 문선호, 조태수, 2016; 배정섭, 원도연, 조광민, 2015; 윤태석, 배상우, 박두용, 정상원, 2013; 이정학, 정승훈, 김성용, 박선희, 2012; 이제욱, 박성제, 2012; 이지환, 최정웅, 2017; 장민영, 조광민, 박상현, 2017; 조용찬, 조승현, 김종환, 2014; 홍석표, 2016; 홍석표, 2017)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SNS가 마케팅 영역에서 스포츠 홍보를 통해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스포츠에 끌어들이고, 스포츠 구매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SNS를 통한 몸만들기와 관련된 연구(강은석, 신중달, 2016; 유은혜, 김한범, 2019; 이원미, 김가영, 2017; 최원석, 이혁기, 2020; 최원석, 이혁기, 신석민, 2020, 최영래, 배재윤, 2020)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SNS에서 여성의 몸만들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몸만들기 과정에만 초점을 두고 실제 몸만들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몸만들기가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은 간과하였다. 즉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이들은 어떤 의도로 게시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보는 이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SNS를 통해 운동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또 이를 접하는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SNS의 영향력이 높아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는 게시자의 전달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수용자들은 그러한 이미지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는 게시자의 전달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SMS 수용자들이 SNS에 게시된 운동이미지를 어떠한 의미로 수용하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는 게시자의 전달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수용자들은 그러한 이미지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SNS에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사람들과 수용하는 사람들(두 집단)로 나누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1) SNS의 운동이미지 게시자
          운동과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 공유하는 게시자 집단은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이 표집은 연구자가 관심을 둔 사례에 대해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참여자를 표집하는 방법으로(김영천, 2006), 체육학분야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집법(박성기, 권기남, 2018; 이정래, 권기남, 2018; 유은혜, 이철원, 이민석, 2022; 최윤소, 이완영, 2019)이다. 연구자는 인스타그램에 운동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계정 중 이미지와 팔로우 수를 계속 점검하면서 8명의 계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계정에 연구자가 DM(Direct Message;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비공개 메시지)을 보내어 연구목적에 대한 제시와 게시물 사용에 대한 허락 및 심층면담에 대한 참여 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중 2명이 거부의사를 밝힘으로 최종 6명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인기 게시자 2명(얼, 장)은 매일 1개 이상의 운동에 관련된 이미지를 공유하며 각각 약 17만 명 이상의 팔로우 수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SNS 운동이미지 게시자의 개인적 특성(2019년 10월 기준)
            
            

          

          
            
              
                	No
                	이름
                	성별
                	팔로워(명)
                	게시물(개)
                	공유 운동
              

            
            
              	1
              	얼
              	남
              	230,000
              	454
              	바디빌딩
            

            
              	2
              	장
              	여
              	176,000
              	823
              	홈트레이닝 & 필라테스
            

            
              	3
              	최
              	여
              	3940
              	551
              	필라테스
            

            
              	4
              	공
              	여
              	8549
              	373
              	홈트레이닝 & 요가
            

            
              	5
              	도
              	여
              	622
              	388
              	필라테스 & 줌바댄스
            

            
              	6
              	열
              	남
              	586
              	192
              	바디빌딩
            

          

          

        

        
          2) SNS의 운동이미지 수용자
          수용자들에 대한 연구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최초 연구참여자 30명을 선정하였다. 이 표집법은 초기에 자신이 세운 기준에 부합한 핵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연구의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연구대상자를 소개받는 경우이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이 표집을 실시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SNS의 활동을 하면서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해 정보나 이야기를 많이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연구자가 표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된 이들 중에서 일일 SNS 평균 이용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서 운동이미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다시 선별하였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한다는 것은 댓글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다. 눈덩이 표집에서 이렇게 다시 선별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DM을 보내어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참여자 최종 14명을 선정하였다. SNS에 게시된 운동이미지를 수용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SNS 운동이미지 수용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6
              	43
            

            
              	여성
              	8
              	57
            

            
              	연령
              	10대
              	4
              	29
            

            
              	20대
              	7
              	50
            

            
              	30대
              	2
              	14
            

            
              	40대 이상
              	1
              	7
            

            
              	총계
              	인스타그램
              	14
              	100
            

            
              	이용시간
(1일)
              	1시간 이하
              	1
              	7
            

            
              	1시간 ~ 2시간
              	2
              	14
            

            
              	2시간 ~ 3시간
              	9
              	65
            

            
              	3시간 이상
              	2
              	14
            

          

          

        

      

      
        2. 자료 수집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SNS에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사람들과 수용하는 사람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담은 개인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운동이미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담은 집단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개인면담은 연구참여자 한명과의 면담을 의미한다(김영천, 2006). 이 면담에서는 예비면담과 본 면담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비면담은 SNS상에서 추천 받은 인기계정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한 게시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인스타그램의 인기계정 5명을 팔로우하면서 게시글에 대한 호응(‘좋아요’ 누르기)과 지속적인 댓글달기를 통해 긍정적인 라포를 형성하고 메시지를 통해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예비면담을 통해 SNS에서 나타난 운동이미지의 형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도출되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본 면담의 범위와 내용을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에 따라 각 1~2회에 걸쳐 충분한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실시하였으며, 면담자료가 부족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전화나 e-mail를 통해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와 사전에 동의를 구한 뒤 녹음기를 통해 녹취하였다. 구체적인 면담범위 및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면담범위 및 내용
            
            

          

          
            
              
                	면담범위
                	면담내용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인스타그램 이용시간
·팔로우 수
            

            
              	운동이미지의 공유
              	·운동이미지 공유 횟수
·주로 게시하는 운동의 형태
·운동이미지 공유 주기
·운동이미지 편집
            

            
              	운동이미지 공유 이유
              	·운동이미지를 공유하게 된 계기
·운동이미지를 공유하는 이유
·추구하는 운동이미지 공유 방법
·운동이미지 공유의 반응과 게시자의 응답(느낀 점)
·운동이미지 공유의 궁극적인 의도
            

          

          

          다음으로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피면담자가 일대일로 하는 면담이 아니라 피면담자가 2명이상으로 구성된 면담을 말한다(김영천, 2006). 집단면담에 앞서 SNS에서 나타난 운동이미지들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총 30장의 사진들을 집단면담에 활용하였다. 이 사진들은 운동종목에 따라 필라테스(8장), 헬스(10장), 홈트레이닝(12장)등 3가지로 한정하였다. 이를 한정한 이유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공유되는 운동이미지는 대부분이 미적추구 운동이었으며, 웨이트트레이닝, 필라테스, 요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이원미와 김가영(2017)의 연구결과에 기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 역시 인스타그램 운동종목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함으로 이를 한정하게 되었다. 위의 운동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선별과정을 거쳤다.

          인스타그램에서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약 934,000개의 이미지 게시물이 있는데(2019년 10월 기준), 이 이미지들 중에서 운동이미지와 관련된 게시글이 총 2,589개이다. 이중에서 일상, 음식, 풍경, 광고사진 등 기타 이미지를 제외하고 운동, 운동기구, 다이어트 식단 사진과 같은 운동이미지로써 활용될 1,347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SNS에 운동이미지를 게시한 연구참여자들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이미지들에 대해 스포츠사회학 전공 교수, 미디어 전공 교수로 이루어진 2명의 전문가집단에 의해 비슷한 장소의 사진, 동일한 포즈의 사진, 얼굴을 강조한 사진, 운동기구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은 중복된 이미지나 연구에 불필요한 이미지를 제외시키는 재선별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50개 이상의 ‘좋아요‘가 포함된 30개의 사진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좋아요‘가 많이 클릭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자 인기가 있음을 뜻한다(이재영, 김영훈, 2021).이러한 근거 하에 ’좋아요‘의 클릭수가 높은 사진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이미지들은 스마트폰 캡쳐(capture)하여 인쇄한 후 수용집단의 면담에 활용하였다. <그림 1>은 최종 선별된 운동 이미지의 일부이다.

          
            
            

            그림 1. 
				
            

            
              최종 선별된 운동 이미지 중 일부
            
            

            

          

          SNS집단면담은 온라인(on-line)에서 실시함으로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on-line focus group-interview)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포커스 그룹은 특정한 주제 대해 연구참여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집단 면담을 말한다. 주로 연구자 특정 연구주제에 대하여 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방법이다. 이 면담방법에는 양방향, 소규모, 두 운영자, 원격회의(전화 네크워크), 온라인 포커스 등이 있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포커스 면담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다. 이 면담은 이미 정규수, 류동수, 강현민(2012)이 한국 성인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밝히는 연구에서 실시된 바 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여 10장의 사진을 총 3회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사진을 업로드할 때마다 해당 사진에 대해 느끼는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언행에 제재를 가하는 등 토론을 주도하였다.

        

        
          2) 관련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는 게시자의 전달의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수용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 보고서, 전문서적 등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색하고 수집하여 문헌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 인스타그램에서 운동과 관련된 이미지를 공유하는 연구자의 지인 계정(lovely.gyo, 0-summer_, better_hyun_ji_, nsctgn, hackjmin, bwon__)을 동의 하에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질적 및 양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게시자 심층면담과 수용자 집단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녹취를 통해 얻은 심층면담 내용과 수집된 관련 자료들을 후속에 분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전사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사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나타나는 특정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것이 갖는 의미를 표현해줄 수 있는 주제적 용어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자극, 운동자극, 운동해야겠다는 자극 등과 같이 반복되고 유사한 의미를 묶어서 운동자극으로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양한 코드 중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개념화하여 주제를 생성한 후에 하위개념들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 주장 등의 이론적 배경에 빗대어 전문분야의 문헌들을 참조하여 자료연결 작업을 시도하여 완성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방법에서 전술하였듯 한 가지 이상의 자료출처(면담과 관련 자료수집 등)를 사용하는 자료의 통합, 두 사람 이상이 연구에 참여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자의 통합 등의 삼각검증법을 실시하였다(김영천, 2004; 유정애, 2004). 그리고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정과 판단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재확인하는 구성원간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스포츠사회학 전공교수, 미디어 전공교수, 스포츠사회학 박사 등 3명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자료해석에서의 편견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는 게시자의 전달의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수용의미에 관하여 끊임없는 방법적 성찰과 반성적 주관성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5.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할 것에 대해 언급한 후 자발적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불쾌하거나 의구심이 생길 때에는 언제든지 연구를 그만둘 수 있음을 약속하였으며, 기밀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함으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Ⅲ. 결과
      
        1. SNS를 통한 게시자의 운동이미지 전달의도
        면담결과,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는 게시자의 전달의도는 연구참여자 간의 공통적인 2가지 결과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2가지 결과로 구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운동이미지의 전달의도로는 운동자극과 센터의 홍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의 결과로는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과시를 위한 수단이었고,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구분되었다.

        
          1) 운동에 대한 자극
          강은석과 신중달(2016)은 SNS의 운동이미지를 통해 보여 지는 여성들의 몸만들기 과정은 다른 여성들로 하여금 나도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런 몸을 갖도록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SNS가 몸만들기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즉 SNS에 게시되는 운동이미지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탄탄한 아름다운 몸매를 가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중요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원미, 김가영, 2017). 이는 본 연구참여자들이 SNS를 통해 운동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도 연계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 혹은 날씬하거나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팔로우들이 자극을 받아 실제로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운동이미지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남): 저는 주로 몸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운동했다.”, “이거 들고 몇 번 했다.” 이런 거는 안올리고 있어요. 근데 제 사진이 누군가에게는 자극 사진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 제 시합 때 사진들을 보며 “아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 라는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얼(남):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땐 이걸 보고 나와 같이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길 바라기도 합니다. 

          
장(여): 음...예전에 저도 운동이미지를 보면서 나도 조금 더 운동을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봐요. (중략) 여자입장으로 봤을 때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운동을 해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의도는 운동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운동에 대한 자극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향한 운동자극인 동시에 팔로우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타인을 향한 운동자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운동 전후에 변화된 몸의 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하면서 변화된 모습에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또 그러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기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자극을 받고 있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감시하며 자신의 몸을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검열하고 이를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미화한다는 최영래와 배재윤(2020)의 연구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게시자들은 팔로우들도 그런 이미지를 보며 운동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SNS에 게시된 운동이미지에 자극을 받아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운동을 하면 자신들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운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운동이미지를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SNS가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주요 매개체 역할이 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재확인시켜주는 결과이며, 그 주체가 바로 SNS의 운동이미지 게시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센터의 홍보
          일반적으로 홍보는 미디어 광고, 전단지, 표지판,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SNS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 경제, 공간을 넘나들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이를 활용한 홍보가 큰 효과를 얻게 되면서, 상품ㆍ제품, 관광, 정치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유왕윤, 2013; 이계정, 이은정, 2017; 이주호, 김기한, 2019; 임정택, 이윤경, 2012; 조정식, 이재영, 임지은, 2019; 진보라, 석용현, 2018; 진보라, 이상호, 2018). 뿐만 아니라 운동 분야에서도 브랜드(brand) 운동용품이나 기구, 운동방법, 운동식단, 운동센터 등도 SNS를 통해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업장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게시자가 포함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장(여):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홍보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계정이 2개가 있어서 홍보가 더 많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 개인 계정은 사생활을 공유하는 위한 것이고 센터 계정은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회원을 더 모집하기 위해 그런 이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략) 올릴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게 좋아요 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분명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회원들도 볼 것이고 그렇다면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저의 사진을 보고 더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여): 계정을 두 개 쓰는 그것도 살짝 센터 홍보용이기도 하고요. (중략) 운동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 나 이정도로 필라테스를 해서 변했어.” “난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라는 것들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센터 홍보도 되겠죠?

          
얼(남): 하지만 진짜로 제가 바라는 건 센터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어느 정도 광고의 목적도 있기도 해요.

          위 진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운동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홍보를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장과 최의 경우 계정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고 나머지 하나는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운동이미지를 보고 운동에 대한 자극을 받음으로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얼의 경우 센터에 속한 직원의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운동이미지의 게시는 센터의 홍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센터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 모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혹은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운동이미지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개인 계정과는 별도로 센터 전용 계정을 생성하여 전문적으로 운동이미지를 공유하면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센터의 홍보로 운동이미지를 게시한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팔로우를 보유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연구참여자 중 한명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TV출연, 운동과 관련한 유명 잡지사와의 인터뷰, 각종 브랜드 모델 등 온, 오프라인(on, off-line)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이름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고, 운동용품을 소개할 때마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되는 운동이미지는 센터나 자신을 홍보함으로써 궁극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과시를 위한 수단
          최근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넘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운동만이 아닌 식이요법, 다이어트 약, 시술, 사진 보정기술 등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보다 쉽고 빠르게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최원석, 이혁기, 신석민, 2020).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SNS 인스타그램 속에서 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섹시하고 탄탄한 몸, 즉 잘 만들어진 몸은 모든 면에서 잘 관리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매력이 넘치는 존재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SNS를 통해 보여지는 몸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 과시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장(여): 일상 같은 사진이나 몸 사진을 공유하면 그냥 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SNS에 올리는 것은 자기만족도 있지만, 과시용이죠. 다른 사람이 봐주길 원하고 공유했을 때 주목을 받고 약간 그냥 뽐내기 용이라고 봐요. 

          
최(여): 음. 그냥 오늘 내가 예뻐 보일 때? 그치만 저도 되게 많이 올리고 싶은데 참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회원님들에게 수업을 할 때 배를 까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올린 것 사실이에요.

          연구참여자들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대부분의 운동이미지는 운동을 수행하는 이미지라기보다 날씬한 몸매와 가슴, 엉덩이, 복부와 같은 특정 신체부위 혹은 심지어 거의 가리지 않는 신체노출을 통해 몸매를 과시하는 포즈들이 많았다. 이는 인스타그램에서 운동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운동녀들이 게시하는 운동이미지가 운동을 하는 모습이 아닌 운동기구 앞에서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듯 과시하는 포즈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이원미와 김가영(2017)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내용이다.

          연구참여자 장과 최가 SNS를 통해 자신의 운동이미지를 공유하는 이유로 과시용, 뽐내기용, 보여주기라고 진술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과대하게 노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야한 포즈를 취하거나 몸의 비율이 월등히 좋게 나온 사진들을 중심으로 게시하고 있다. 실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에서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인스타그램 이미지에는 스마트폰 보정어플을 활용하여 자신의 몸을 더욱 날씬하고 볼륨감 있게 조작하여 게시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과정으로 되어있다.

          결국 인스타그램을 통한 운동이미지의 전달의도는 게시자들이 자신들의 잘 만들어진 몸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이러한 몸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SNS에서 공유되는 신체 게시물들이 운동을 통해 잘 다져진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잘 만들어진 몸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유되고 있다고 한 전아영(2018)의 주장과 중년 여성들이 운동을 통해 외적인 몸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SNS에 운동하는 이미지를 게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주형(202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4) 운동 네트워크 형성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한다(이경선, 2005).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대면으로 이어지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떤 공간에서든 운동은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한다(김경식, 2012).

          본 연구참여자들도 SNS에서 운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통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이미지를 게시하고 있었다. 이는 SNS에서도 운동이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동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열(남): 운동하면 건강해지잖아요? 운동을 통해 미래의 더 멋있는 내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해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해야할 것이고, 저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얼(남): 글쎄요. 직접적으로 와 닿는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제 사진들을 보고 별로인 사람은 아무 말도 아무 관심도 안 보이겠죠? 근데 제 이미지가 좋다고 한들 제가 공인도 아니고 좋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헬스에 대한 사진들을 올리다보니 저랑 비슷한 상황이거나 같은 트레이너와 쉽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들 중 남성들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목적은 자신과 같이 운동을 하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댓글에는 어떤 부위를 키우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보조제를 먹는지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동안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행동했던 과거의 방식들은 자신만 아는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었다. 이는 나만이 아는 노하우(knowhow)로 일종의 개인 자산이었다. 예컨대 헬스클럽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운동방법으로 남보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들거나 회원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다소 폐쇄적인 구조의 운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운동방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유’이다. 미디어에서 보급되는 다양한 운동방법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운동에 대한 열풍을 불러 일으켰고, 유투브나 각종 SNS를 이용한 개인 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기만의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운동방식이 재탄생한 것이다. 최근 SNS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방법을 홈 트레이닝(home training)이라고 한다. SNS에서는 이를 줄여서 ‘홈트’ 라고 하는데, 집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동작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방법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운동 트렌드(trend)는 손쉬운 운동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운동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또 하나의 운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 네트워크의 형성이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에게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성 게시자들의 경우 대체로 헬스(weight trainnig)라는 하나의 종목에 한정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운동이미지를 공유하는 이유가 운동이라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그러한 소통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동이미지에 대한 남성의 소통은 “함께 운동해요.”, “운동방법을 공유해요.”로 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었고, 여성에게서는 “연락하고 지내요.”, “부러워요.”로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으로서 몸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남성 연구참여자들의 운동이미지 전달 의도는 여성들과 달리 함께 운동하며, 서로 운동방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SNS를 통한 수용자의 운동이미지 수용의미
        SNS에 게시된 운동이미지를 수용자들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집단면담을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은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선망의 대상,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한 눈요깃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일반적으로 자극은 어떠한 작용을 주어 감각이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그런 작용을 하는 사물로 정의된다(네이버 국어사전, 2019). 이러한 자극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빛, 열, 소리, 온도, 전기, 중력 등과 같은 물리적 자극과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과 같은 화학적 자극이다. 이러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한다(이병언, 2002). 특히 이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민감한 시각적 자극을 받는 눈을 통해 SNS에 게시된 운동이미지를 본다. SNS에서는 날씬한 몸매, 근육질 몸매, 군살이 없는 풍만한 몸매, 운동 전ㆍ후 비교, 다이어트 식단, 신체 계측기를 통한 결과지 등 시각적 자극으로서 충분한 운동이미지가 공유된다. 다시 말하면 운동이미지라고 알려진 대부분의 사진들은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눈을 자극하여 운동을 권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19년 9월 4일 2번 : 다이어트 전후 사진은 확실히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식단은 운동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 같아 좋네요.
2019년 9월 4일 4번 : 저런 몸을 보니 비교가 되어서 운동자극 되네요.
2019년 9월 5일 9번 : 굉장히 유연한 거 같습니다. 필라테스를 하면 저렇게 유연해지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나 오래 열심히 해야 저런 몸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저도 운동해서 저런 몸 만들어서 인스타에 담고 싶습니다.
2019년 9월 6일 3번 : 부럽다. 나도 살 빼야 하는데...조만간 헬스장 꼭 등록해야겠다.
2019년 9월 6일 13번 : 나도 저 운동해보고 싶다. 저 사람 팔로우 해야겠어요.

          위의 진술문에 나타난바와 같이 수용자인 연구참여자들은 운동이미지를 보고난 후 자신도 사진 속의 몸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의 공유에서 운동자극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운동뿐 아니라 운동에 필요한 식단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인스타그램에 운동이미지가 수용자들에게 운동에 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운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게시자들이 운동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의도와 수용자들의 수용의미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난 운동이미지는 수용자들에게 ‘나도 운동을 하면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다’,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아야겠다’ 등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 운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인스타그램 이용이 운동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김윤희(2018)의 연구결과와 20-30대 여성 피트니스선수들의 대부분이 SNS를 통해 탄탄하고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피트니스선수로 입문된 동기가 되었음을 밝힌 권기남, 구희곤, 전병덕(2018)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선망의 대상
          몸짱 신드롬을 일으킨 정다연은 두 아이를 낳은 엄마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로 탄탄한 몸매와 젊은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또 대한민국 대표로 나간 월드 보디빌딩 챔피언십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숀리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운동방법과 용품들을 소개하면서 헬스열풍을 일으켰다(디지털타임스, 2012.04.27.). 이후 유승옥, 예정화, 심으뜸, 정아름 등 각종 피트니스대회에서 입상한 이른바 ‘머슬녀’ 들의 관심과 인기는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스포테이너 열풍을 일으켰다. 이러한 유행으로 블로그, 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는 운동과 관련한 콘텐츠들을 공유하는 스타들이 생겨났으며, 또 자신만의 특별한 운동방법을 통해 다양한 대회에 참여 입상하게 되면서 대중들의 관심과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처럼 몸만들기 및 몸 관리에 대한 갈망은 연예인뿐 아니라 경제인, 정치인 혹은 일반 대중에까지 외모지상주의를 공고화하고 있다(최원석, 이혁기, 2020).

          
2019년 9월 6일 11번 : 근육 하나하나 갈라져있는 것 신기하다. 인체의 신비를 보는 것 같다.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노력의 결과가 좋아보이고 멋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 부럽다.
2019년 9월 6일 7번 : 몸 만드느라 힘들었겠다. 대단하다.
2019년 9월 6일 13번 : 멋있다. 남자답다. 운동 뿐만 아니라 다른 노력도 했을 텐테 정말 대단하다.
2019년 9월 4일 2번 : 자기 관리를 대단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운동하면 저도 저럼 몸 되겠죠? 부럽습니다.
2019년 9월 4일 10번 : 멋있다.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들었을 것 같다. 역시 음식조절이 필수구나. 음식 보조제 등에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저런 몸을 가져보고 싶다.
2019년 9월 4일 8번 : 야하고 보기 민망하지만 당당한 모습이 멋있기도 하다. 나도 저런 몸매를 가지고 싶다. 

          위의 진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운동이미지를 보며 연신 부럽다, 멋있다, 대단하다는 말과 더불어 열심히 운동을 해서 탄탄하고 근육질의 몸을 만든 게시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운동이미지를 보며 나도 운동을 하면 저런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겨 운동에 자극을 받는 것과 상반된다. 오히려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운동이미지를 보며 연예인들을 보듯 일반인들이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부러워하는 것과 동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상적인 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들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운동이미지를 선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은 엄청난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다(김지연, 2021.01.29.). 즉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처럼 취급된다(최영래, 배재윤, 2020).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난 근육질이고 날씬한 모습을 지닌 운동이미지의 표상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3) 단순한 눈요깃거리
          최근 가장 인기있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투브는 선정적 광고와 영상으로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시청자들은 규제가 가벼운 유튜브의 광고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담으며 성차별 인식을 무분별하게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지효, 2020.07.03.). 왜냐하면 유튜브와 같은 SNS의 1인 채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담배, 술, 욕설, 노출 등과 같은 선정적인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제한할 명확한 지침이나 시청자의 연령 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문제나 폐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팔로우 수를 늘려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팔로우 수가 많아지면 보다 많은 인기를 구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스폰서뿐 아니라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운동이미지 게시자들 역시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하면서 팔로우 수를 늘리기도 하지만, 수용자들 역시 그러한 자극적인 이미지들을 보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2019년 9월 4일 7번 : 솔직히 성적인 충동심이 많이 느껴지는 사진이네요.
2019월 9월 4일 14번 : 중간 중간 노림수 있는 사진들은 보기 좋아요. 하지만 예쁜 몸을 왜 저런 식으로 소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선정적이게 보여 불쾌한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 방의 일부 반응처럼 애초에 그렇게 보이길 바라고 올린 것 같아요. 관심을 끌기 위한 거 아닌가요.
2019월 9월 4일 12번 : 우와하면서 눌러보기도 합니다. 둘러보면 사진들이 너무나 선정적이어 보기 불편합니다. 그런 사진으로 관심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5일 1번 : 섹시합니다. 허리가 잘록해서 허리를 감싸보고 싶네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올리는 것이니. 가끔 와서 보고 좋아요 클릭하고.
2019년 9월 5일 4번 : 몸을 드러내는 사진들이 많아 너무 노골적이다.
2019년 9월 5일 5번 : 팔로수 늘리려면 자극적인게 필요하죠. 아무리 자신만의 공간이라지만 오픈되어 있으니 다 보잖아요. 보이기 위해 관심끄는데 제격이죠.

          위 진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면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운동이미지에 대해 선호하는 집단과 혐오하는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집단면담에서 연구참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어떤 계층에 속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운동이미지에 대해 선호하는 집단의 참여자들은 섹시하다, 몸매가 좋다 등의 성적인 감정으로 사진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집단에서의 참여자들은 운동이미지에 대해 노골적이다, 불쾌하다, 보기 불편하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며 혐오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운동이미지를 바라보는 수용자의 시선이 수용의미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게시자들이 신체를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며, 이를 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운동이미지로 게시된 사진들의 대부분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아닌 운동한 후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난 운동이미지의 일부가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정적인 콘텐츠로써 이용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SNS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은 신체가 드러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미지가 게시되었을 때 팔로우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유은혜와 김한범(2019)의 연구결과를 미루어보아 신체를 중심으로 드러낸 운동이미지가 수용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한 눈요깃거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운동이미지 자체가 수용자들에게는 관심을 받기 위한 단순한 눈요깃거리로 일회적 호감이나 부정적 악감(惡感)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Ⅳ.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SNS 사용자들이 SNS를 통해 게시하는 운동이미지의 전달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이미지를 수용자들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첫째, SNS를 통한 게시자의 운동이미지 전달의도는 공통적인 2가지 결과와 성별에 따른 2가지 결과로 나타났다. 공통적인 결과로는 연구참여자들이 운동이미지를 게시하는 의도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운동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운동이미지를 통해 센터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몸을 과시를 위한 수단이었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재, 수용자들은 SNS에 게시된 운동이미지를 통해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또 그 이미지를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몸을 지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또한 선정적인 이미지는 보는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한 눈요깃거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로 인해 다루지 못하였거나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SNS 인스타그램에서 운동이미지를 공유하는 게시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SNS에 운동이미지를 공유하는 게시자들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왜 더 많은가? 운동이미지를 공유하는데 있어 남녀차이는 없는가? 추후연구에서는 SNS에 게시되는 운동이미지에 대해 남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SNS의 공간에서 SNS를 사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NS에 게시되는 운동이미지들이 대체로 신체를 노골적 혹은 선정적인 포즈를 취한 장면들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가 SNS라는 공간에서 수용자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SNS 공간에서 운동 혹은 운동이미지가 어떠한 담론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운동에 대한 의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지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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